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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전 어느날이었다. LMB싱어즈 공

연을 찾았던 작곡가 이진구(47·진구리

밴드 마스터가) 씨의 귀에 성악가 유현주

씨(39)의 노랫소리가들렸다. 늘찬불가를

세계화·대중화시키고 싶다고 발원하던

이씨는자신이작곡한‘작은마음의노래’

를유씨가불러주면좋겠다는생각을하

게되었다. 그렇게만난두사람은찬불가

를세상에알려야겠다는그마음이같음을

알았고, 작곡가와 성악가는 콤비가 되었

다. 함께순회공연을다니는등호흡을맞

췄던 둘은 큰 성과를 낳았다. 2005 창작

찬불가공모전에서‘내마음의부처’로대

상을 수상했고, 대만에서 열린‘제4회 세

계 창작 찬불가대회’에서‘자유·평화·

행복’으로 대상을 받는 등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둘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

더공부가필요하다고생각하고각자의길

을 가기로 결정했다. 뮤지컬을 공부하기

위해 이 씨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유

씨는동국대한국음악과석사과정에들어

가 찬불음악을 공부했다. 물론 둘의 교류

는계속되었다. 이 씨가미국에서작곡한

곡을 유 씨가 한국에서 부르며 알려가는

등둘의음악적교감은계속이어졌다.   

그렇게10년이흘렀고그간조금씩준비

해왔던둘의찬불가가대중들앞에오르는

무대가마련된다. 이진구·유현주씨가기

획한‘무소의뿔’공연이9월26일저녁7

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

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전석 무료

로 이진구 씨가 그간 작곡한 찬불가 13곡

등을성악가유현주, 수안스님, 정묵스님,

그레이스 신 등이 공연한다. 여기에 권성

혜씨가반주자로지선사, 연화사, 금륜사,

다워 합창단 등이 참여하고, 드럼에 송지

훈, 베이스기타박성환, 바이올린박세영,

색소폰송하철등이무대에오르며한마음

선원 합창단, 무용가 정인정 등이 특별출

연한다.  

그렇다면이진구씨는왜찬불가의세계

화와대중화를꿈꾸게된것일까? “음악을

하는불자로서찬불가를하는것이너무나

당연했기에자연스럽게이런결심을하게

되었습니다. 불교가타종교에비해불교음

악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고 불자

예술인들이무대에설기회도없으니이런

난관을극복해보자는생각을늘해왔습니

다. 무소의뿔공연은저의오랜고민들이

낳은결과물중하나라고할수있습니다.”

이번공연의백미는범패를현대화한‘산

사의새벽종소리’로정묵스님(조계사기도

법사)과유현주씨가듀엣으로공연해눈길

을끈다. 유씨는이번공연이찬불가의새

로운시도이며전통과현대의새로운만남

이라고 강조한다. “어렸을 적부터 어린이

법회를 다니면서 불교를 자연스럽게 몸으

로익히고찬불가를부르며음악가의꿈을

키운제가불교음악의대중화를위해노력

하는일은너무나당연한일입니다. ‘산사

의새벽종소리’는우리고유의범패를현대

화해대중들에게쉽게알릴수있다는점에

서저에게너무나뜻깊은곡이될거같습

니다.”

‘무소의뿔’공연은이번이처음은아니

다. 이진구 씨는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며

진구리 밴드를 결성해 무대를 펼쳐왔다.

그는지난해미국의원각사와불광선원등

에서‘무소의뿔’이라는이름으로첫공연

을가진바있다. 또한이번공연을마치고

미국으로돌아가는이씨는11월2일미국

뉴욕 원각사에서 범패 등을 기반으로 한

뮤지컬‘깨달은 자, 싯다르타’공연의 쇼

케이스도가질예정이다.  

“무소의 뿔은 공연 이름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무소의뿔’이라는팀을이루어매

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공연을 가질 계

획입니다. 뮤지컬‘깨달은 자, 싯다르타’

또한미국에서올해쇼케이스를갖고내년

한국에서 공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

에있습니다.”

정혜숙기자 bwjhs@hyunbul.com

찬불가의세계화와대중화를발원한작곡가이진구(사진오른쪽)·성악가유현주씨. 이씨가작곡
한곡을유씨가부르며세계창작찬불가대회대상, 창작찬불가공모전대상등을수상하며둘은
15년간명콤비로활약하고있다.  사진=박재완기자wanihollo@hyunbul.com

‘무소의 뿔’무료 공연 여는

작곡가 이진구·성악가 유현주

작곡가와성악가로만나

15년간찬불가대중화매진

불교음악의현대화시도하는

9월26일찬불공연기획

“우리는 찬불가 알리는 명콤비

불교음악 세계화 꿈꿔요”
허균이 건봉사에서 지은 시에서 시적

반전이자 허균 자신의 삶을 반추하게 하

는대목은“어찌마음씻고참선배워인

간의 노병사를 마치지 않는가?”라는 부

분이다. 허망한명리를따라다니지말고

불성을 찾아 자유로운 길을 가라는 건봉

사스님의충고를듣는대목인것이다.  

그러나 이후 시의 전개를 보면 허균은

스님의충고를슬쩍비켜간다. 그는조선

전기의 경직된 도학주의 문학에서 보다

개성적이고자유분방한문학을지향했던

인물이다. 그런 그에게 건봉사라는 공간

은‘인격의 완성’이라 할 성불을 추구하

는공간이기보다는인간이범접하기어려

운 이상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내일이면

떠나야할현실을들춰냈다. 그시의말미

는다음과같다. 

초창산문역이별( U山門亦離別)

명조불서척공장(明朝拂曙擲 杖)

하인갱방원통경(何人更訪圓通境)

은해연공월일편(銀海連空月一片)

서글퍼라산문에서도이별해야하니
내일아침새벽을떨치고
지팡이를들어야하리.
누가다시원통의지역을찾으랴
하늘에잇닿은은빛바다에
한조각달이떠있네.

역사속의 절, 오늘의 깨침

오랜역사를간직한건봉사는그자체로

하나의역사이고깨달음의공간이다. 건봉

사에서선비들이시심을열고느끼는것이

바로역사속의건봉사이고건봉사속의깨

달음인 것이다. 간성 현감으로 좌천되어

왔던 택당 이식 역시 누구보다 건봉사를

자주찾았고거기서마음을다스렸다. 

봉석총림구(鳳石叢林舊)

봉방겁화여(蜂房劫火餘)

삼년동군리(三年東郡吏)

일탑반승거(一榻半僧居)

설창초분간(雪漲初分磵)

송량정만주(松凉正滿廚)

귀참호계반(歸 R虎溪畔)

위이갱주저(爲爾更躊躇)

총림의옛터건봉사바윗돌
병화를이겨낸벌집같은승방
동쪽벼슬생활3년에
반은승려인듯한자리얻어살았네.
눈녹아산골물불어나기시작하고
서늘한솔기운공양간에가득한데
조랑말타고호계를건너려하다
그대로인해다시주저되는구나.

시의 내용으로 보아 이식은 간성에 현

감으로있는동안건봉사를자주찾았다.

그래서‘반은 승려인 듯’하다고 술회할

정도다. 그러므로건봉사에대해잘알고

있으며 스스로 지방관리 생활에서 오는

객고를절의풍경속에서풀었을것이다.

이식은시의전반부에건봉사의역사성

을 드러내며 거기에 자신의 역사를 오버

랩시켰다. 자신은간성현감으로삼년을

지내면서반은승려인듯절에서방한칸

얻어자주찾아왔다는것은곧자신의역

사인것이다. 

시의후반부는눈이녹아산골물이불

어나는모습과공양간에서늘한솔기운

이 가득하다는 설명으로 시작되는데, 계

절이바뀌는것을말하는것이다. 물론계

절의 변화를 통해 자신의 처지가 변하여

이제 지방관 생활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

가야 하는 때가 되었음을 드러내는 표현

이기도하다. 

다음에 이어지는 호계는 중국 여산 동

림사에있는계곡의이름이다. 여산은장

시성(江西省) 구강시(九江市)에남쪽에있

다. 1996년유네스코가세계문화유산및

자연유산으로 등재한 명소다. 여산에 동

림사가있는데혜원(334~416) 스님이서

기 386년경에창건했다. 혜원스님은 30

년이상을산문밖을나가지않고수행에

몰두 했다. 손님을 배웅할 때도 절 앞의

호계라는 계곡을 건너지 않았다. 그래서

여산의호계는수행에몰두하는수행자와

세속과의경계라는의미를갖게되었다.

염불소리 가득한 도량

건봉사의 가장 큰 역사적 의미는 신라

때부터 이어져 오는 만일염불결사다. 19

세기를대표하는고문(古文)의 한사람인

홍길주(洪吉周 1786~1841)는 금강산유

람길에 건봉사에 들러 놀랄만한 장면을

목격했다. 만일염불회다. 그가 건봉사에

들린것은1811년전후로1802년에결성

된만일염불회가이어지고있던때였다. 

유학자로서의 깊은 지식을 갖춘 선비

홍길주는 건봉사 만일염불 결사를 보고

감동을받지만, 동참 승려가 30여명에서

절반으로 줄어 든 현실을 비꼬기도 하고

불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기도

한다. 물론선비의자세를철저히지키면

서. 그의문집〈현수갑고(峴首甲藁)〉하권

에‘건봉사만일염불회’라는시가있다.  

일일나무아미불(一日南無阿彌佛)

이일나무아미불(二日南無阿彌佛)

일일만년도만일(日日萬念到萬日)

변화억신개응출(變化億身皆應出)

삼천삼백일미만(三千三百日未滿)

삼십승여십육칠(三十僧餘十六七)

백발체단견가사(白髮剃短肩袈裟)

당종격고성부절(撞鐘擊鼓聲不絶)

이심무불염무익(爾心無佛念無益)

이심유불불염길(爾心有佛不念吉)

아유일부논어서(我有一部論語書)

욕독삼만육천일(欲讀三萬六千日)

첫째날도나무아미타불
둘째날도나무이미타불
날마다만번씩염불하여만일에이르면
억의화신이응하여나타난다네.
삼천삼백일도차지않았건만
서른명승려중남은이는열예닐곱
짧게깍은백발에어깨에걸친가사
종치고북치는소리끊이지않네.
마음속에부처없으면염불해도득이없고
마음속에부처있으면
염불하지않아도길하다네.
나에게는한질의논어가있으니
삼만육천일동안읽으리라. 

날마다만번씩염불해만일에이르면…

한국전쟁때건봉사는대부분폐허가되었지만불이문만은유일하게화를면했다. 

임연태시인山寺에깃든선비의詩心
37 건봉사 下

이진구씨가활동하고있는진구리밴드는지난해뉴욕원각사등에서‘무소의뿔’공연을가진바있다. 앞으로이씨는미국과한국을오가며찬불공
연, 뮤지컬등의무대를펼칠예정이다. 


